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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제7대 골든클럽 회장에 취임하면서
뉴욕동문 모두의 '운동장'이 되고 '사랑방'이 되는 골든클럽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장 홍종만 (공대64)

2010년 2월 이준행 회장님이 골든클럽 회장에 추대되면서 제

가 총무로 지명되어 그동안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추진하던 클럽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Newsletter 발간, 행사 다양화 및 결과 보고, 투명한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Digital camera를 구입하여 사진과 동영상

을 찍고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별 관심 없던 Computer를 구입하여 

Word, Excel을 배우고, Photo Shop을 이용하여 필요에 맞는 사진 

편집 요령도 익히게 되었고, 매년 3월 하순에 신년 교례회를 주관하

면서 대중 앞에 나서는 용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훈

련받고 배우던 제가 정인식 5대 회장, 손경택 6대 회장의 대를 이어 

골든클럽 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김정필 회원이 사무총장직을 담당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뉴욕 동문 

모두의 ‘운동장’이 되고 ‘사랑방’이 되도록 골든클럽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임원 회의

와 회보 편집회의를 병합하여 ‘운영위원회’가 골든클럽 운영과 회보 

편집을 함께 다루도록 하고, 효율성이 인정되는 시점에 회칙변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까지의 주요 행사인 골프, 산행, 피크닉, 단체

여행에 추가하여 회원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

하며, 시대 변화에 맞추어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운영위원 

2명 정도는 여성회원을 위촉하고자,  관심있는 여성 회원들의 동참

을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의 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골든클럽의  주요 활동 중 ‘운동장’은 주로 제가 관리하고, 회보발간 

등 ‘사랑방’은 윤현남 부회장이 계속 주관합니다.

골든클럽 운영위원

명예회장 이준행(공대 48)

고문 임호순(공대 52)

고문 손경택(농대 57)

상임고문 정해민(법대 55)

감사 오순문(사대 68)

회장 홍종만(공대 64)

부회장 윤현남(공대 64)

사무총장 김정필(공대 71)

운영위원 주상선(공대 73)

운영위원 오 성(법대 76)

운영위원 김병순(사회대 82)

골든클럽 회장 이취임식
3월 30일 오후 12시 30분에 Manhasset, L.I.에 있는 Pearl East에서 이

준행 명예회장 임호순 정해민 고문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손경택 회장과 제7대 홍종만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손 회장에게 골

든클럽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요약한 사진 패널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였다. 손 회장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헌

신으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이준행 명예회장

은 새로 취임하는 홍 회장에게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골든클럽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발전기금으로 만 불

을 기부하였다. 

(왼쪽부터) 김정필 정해민 주상선 손경택 이준행 홍종만 임호순 김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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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클럽 새봄 맞이 하이킹 안내

Pandemic 상황에서 이제까지 외부접촉을 삼가며 집콕으로 소일했으나, Covid Vaccine 공급이 계속되면서 접종을 마친 회원들이 많

아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내 모임은 자제하더라도, 산행은 야

외에서 자연스레 거리가 유지되며, 산들바람에 바이러스도 희석되어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 날씨에 맑은 공기 마시며 Harriman State 

Park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기 바랍니다.

*	 일시: 4월 14일(수) 9:00am

*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	 Trailhead: Reeves Meadow Visitor Center, (산행지점에는 9:30am)

*	 GPS Coordinate; 41.17384,-74.16859

*	 준비물: 간단한 점심 도시락과 마실 물

           Hiking Pole

*	 참가 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2021년 첫 골프대회안내

드디어 바이러스도 꺾이기 시작하고 긴 겨울방학도 끝이 났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해 첫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모두 참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4월 22일(목) 10:00am

*	 장소: Sunset Valley Country Club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	 참가 신청: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참가회비: $100 (그린피 카트 디너포함)

경애하는 회원여러분께,

제가 이번 이달  3월 말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을 퇴임하

게 되어 퇴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과 떠나는 것은 아니고 전이나 

다름없이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클럽 행사가 저의 노년 은퇴 

생활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Pandemic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들의 주요 연례행사

인 신년교례회 겸 총회를 못 하게 되어 매우 섭섭합니다마는 다행

히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Newsletter를 결간없이 매월 발

간 할 수 있어서 다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증거로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 은퇴 생활의 중요한 생활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는 우수한 재능과 열성적,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임원진과 물

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 덕입니다.

느지막이 한 번 더 SNU 동문이라

는 자부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뒤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준행 명예회장님, 임호순 창립발

기 선배님, 정해민 상임고문님께도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홍종만 신임회장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Hope all of you and your 

families will lead healthy and happy lives for years to come. 

감사합니다. 

손경택 드림

6대 골든클럽 회장을 마치면서
6대 회장 손경택 (공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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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곽승용) Atlanta 이주 후 집 정리를 마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
며 Golf-outing uniform을 갖춰 입고 안부 인사 전합니다.

(추재옥) 백신 접종을 마치고, 시간나는 대로  허드슨 강가 
Palisades를 산책하며, 4월 22일 골프대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필) 3월말 출산 예정인 둘째 딸의 Baby shower party를 하
면서 가족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송학린) Vermont Okimo 스키장에서 손자들에게  100살까지
    스키 강습을 하겠노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장동만 선배님 가시는 길에

늘 두 분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고 누구보다도 제 편에 서서 손들

어 주실 거라 믿을 수 있던 분---인자하신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

해 주시던 분, 2020년 11월 5일 골든클럽 골프 모임 날, Covid-19

로 너무 오랜만에 뵙던 그 날 너무도 수척해지신 체구로 그래도 혼

자 온 제가 안되어서 골프백을 받아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쫓아

가서 함께 들었던 것이 마지막 뵌 날이었어요. 지난 30년 가까이 전

화로 평상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마다 늘 좋은 얘기만 해 주

시던 자상한 음성이 많이 생각납니다. 몇 가지 음식을 가져다드리

겠다고 했을 때 전혀 잡숫지 못하니깐 수고하지 말라고 강경히 말

씀하시던 그 날이 마지막 전화 통화였어요. 

늘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던 분, 보잘것없는 글이라도 장 선배님

이 칭찬해 주시면서 전혀 고칠 곳 없이 잘 썼다 하시면 너무도 신

뢰 가 가서 즐겁고 우쭐해지는 한마디 말씀. 2년 전 남편의 장례

식에 간 분을 위해 써주신 예쁜 글—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고애자 씨 뒤에 남기고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죽음이란 삶에의 모든 인연 미련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근심, 

걱정, 아픈 가슴 모두 쓸어 버리시고 넓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이행순 올림

[ 5월호는 고 장동만 회원을 기리는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회

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리겠습니다.-편집팀]

고 장동만 회원 소천

고인은 11월 하순 맹장치료차 Edgewater Hackensack 병원에 

다니다가, Covid에 감염되어 1주일간 병원치료 후, 요양원에 머물

고 1달만인 12월 말에 귀가하였으나, 식욕부진으로 체력 회복이 

여의치 않아, 근래에 다시 요양원에 계시다가 3월 17일 오후에 숨

을 거두셨습니다. 

작년 말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고애자 선배님을 아파트 로

비에서 만나 준비한 음식을 전해 드릴 때, "80대 중반 나이에 Covid

를 극복하고 살아서 퇴원"했다고 감사함을 토로하시던 모습이 눈

에 선한데, Covid는 극복했으나,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식사를 못 

하며 체력회복에 실패하여 결국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장동만 회원 '천국 환송 예식'이 뉴욕 하모니교회 윤상훈 목사 

집례로 3월 19일(금) 저녁 5시 Fort Lee 김기호 예의원에서 조촐

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임호순 선배님 내외분을 비롯한 20여 명의 

골든클럽 회원이 참석하

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 

고애자 회원을 위로하며, 

정해민 선배님의 고인 약

력 소개와 이홍빈 선배님

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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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Calm and Carry On!
최진영(문리55)

요즈음 모든 영상매체들을 살펴보면 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던 
영상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젊고 
활기찬 음악과 동작을 선호했던 시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두운 잿빛으로 덮으면서 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것을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의 영상이 유난하게 많이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신생아나 두서넛 나이에 어린아이들이 해죽해죽 웃거나 재롱을 떠
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어린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교감과 사랑이 오가는 장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나 젊음을 
찬양하고 노인들은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요양원으로 행할 사람으

로 여기던 풍조가 팬대믹이 장기화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존
재가 어느 때보다 귀중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하루에 8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직장 일을 보는 각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발 물러서서 그동

안 겪어온 오랜 경험에서 오는 침착함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같이 있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
아온 여러 영상 중에서 몇 가지가 가슴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같이 춤을 추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고 길을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는 저쪽

에, 손녀는 이쪽에서 서로 바라보며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래도 리듬 한 번 틀리지 않고 춤추는 모습이 가슴 찡하게 아름다웠

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다시피 한 영상 전화 영상도 사랑 나
눔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 편, Barnes & Nobles 같은 대형서점에 가면 언제나 상비되

어 있는 작은 수첩 크기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

목은 Keep Calm and Carry On! (침착해라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

해라!)입니다. Keep Calm and ……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Keep Calm and Have a Coffee 등. 각각의 책 속에는 선

인의 유명한 말이나 일반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감동적인 말

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손바닥만 한 책들을 좋아합니다. 늘 포켓 속에 넣어 다

닐 수 있고, 좋은 격언이나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면 친구들과 나누

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Keep Calm and Love Laughing 

Children!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이 왔네요.
조승자(가족 회원)

이 봄에 뜰에 뭔가를 심어보고 싶다면 peatmoss (Home Depot 

등에서 살 수 있음)를 먼저 뿌리고 흙을 파서 엎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가 잘 자라니까요. 그리고 garden soil도 준

비하세요. 무엇을 씨로 심고 무엇을 모종으로 심을 것인지를 결정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씨로 뿌리는 것 (상치, 쑥갓, 근대, 파, 아욱 등)은 대개 4월 초쯤에 

뿌리고 모종으로 심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이 적당합니다. 부

지런하셔서 너무 일찍 심으면 느닷없이 서리가 내려 죽고 마는 일

이 종종 발생하니까요. 오이나 호박은 빈 화분이나 플라스틱 그릇

에 씨를 심으면 일주일 이내에 싹이 납니다. 좀 자란 후 (본 잎이 두

세 개 나온 후)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고추나 가지는 발아가 잘 안 

되므로 모종을 심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를 심을 때는 줄기가 끝

없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서 울타리 쪽을 택하세요.

씨를 뿌릴 때는 고랑을 파고 garden soil을 깔고 씨를 뿌리면 채

소나 꽃들이 잘 자랍니다. garden soil의 효능은 약 3개월 지속된

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내성이 생겨 잘 

안됩니다. 자리를 바꿔가며 심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일

찍 뿌린다고 일찍 자라지는 않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자라

기 시작하니까요.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뜰을 가꾸시면 올핸 원하

는 만큼의 수확을 거둘 겁니다.

해가 잘 드는 뜰의 둘레에 Marigold (금잔화)를 심으면 꽃도 보

고 약용으로 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 꽃은 특히 햇볕을 좋아

하지요. 금잔화에는 디아잔틴과 루테인이 많아 황반변성을 예방한

다고 해요. 저는 꽃잎을 말려서 매일 조금씩 먹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아 서요. 말린 꽃잎은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차로 마셔도 향긋하

고 좋답니다.

저는 매년 가을에 마늘을 심어 다음 해 5월 중순에 캐는데 올해는 

마늘 캔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 보려고 2월에 플라스틱 그릇에 흙을 

넣고 묻어 창가에 놓았더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순이 많이 자랐

어요. 이걸 5월에 두세 마디씩 끊어 심으면 가을에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도해 보려고요.

여러분, 이 봄에 싱그러운 꽃과 야채를 길러보는 것도 건강에 좋

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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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3월 골든클럽 회장에 취임

한 후 한 차례 연임하여 4년간 골든클럽을 

이끌어온 손경택(82.농대 57) 6대 회장을 회

보 편집팀(홍종만 부회장, 오성 편집위원)이 

최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살아온 이야기

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6월 초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박

테리아 감염 때문에 항생제 치료도 

받은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딸

이 두 달간 정성껏 돌보아주면서 완

쾌하여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

을 보여주었다.  10여 년간 메달리

스트, 올해의 선수상을 여러차례 받

는 등 골든클럽에서 최고 수준 골퍼

였던 손 회장은 지금은 18홀은 숨

이 차고 9홀은 그런대로 할만하다

면서, 아침저녁 5천보씩 하루 1만보

를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9년 1월 서울 가회동에서 태

어난 그는 종로 교동 국민학교 시절

인 11살 때 6.25 전쟁을 겪었다. 당시 조흥

은행 과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1.4후퇴 때 

전 가족이 은행의 트럭 짐 위에 올라타고 대

구로 피난을 갔다. 방은 조흥은행 대구 지점

이 얻어주었지만 석 달간 먹을 것이 없었다. 

5남매(2남 3녀)의 장남인 그는 동생들이 배

고파 울면 쌀보리 한 줌으로 죽을 끓여 같이 

먹었고 산에 올라가 나물을 캐어 먹기도 했

다. 대구 피난 시절 국가고시를 통해 경기

중학교에 입학(경기 53회)한 그는 운동신경

이 발달해 중학교 2학년 때 야구선수로 활

약했다. 창덕여고에 주둔한 미군의 크리스

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아버지가 선물로 받

아온 스키, 골프채가 집에 있어서 17살부터 

스키를 탔다. 

고등학생 때(1956년) 대관령 스키장에서 

전국 스키대회가 열려 아는 선배와 함께 갔

는데 양 떼들을 보니 너무 좋았고, 농대에 진

학한 선배를 뒤따라 그도 농대(축산과)에 들

어가 수원 캠퍼스에서 염소, 양 등 동물과 

함께 지냈다. "농림부 축산 국장이 농대 강

사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유난히 나에게 잘

해주었어요. 축산 국장의 아들인 농대 동창

이 어느 날 '캐나다에 간호원 이민을 갔던 누

이가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는데 만나보라'

고 하더군요." 한번 만나나 보자는 마음으로 

서울의 한 다방에서 처음 본 동갑내기 황정

희(82) 씨가 결국 그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

었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딸

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향군인에 집을 마련

해 주는 연방정부 부서(직원 50명)의 최고 

직급자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은 코넬대를 

졸업했다. 

1972년 도미해 50년 미국 생활을 한 그는 

무역 일을 하다 67세에 은퇴를 했고, 부인

은 74세까지 간호사로 일하다 8년 전 은퇴

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있으니 가족이 함

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좋고 아내와 더 친해

진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선배가 한국에서 9홀 골프장에 데려가 처

음 골프 구경을 한 그는 미국에 오자마자 골

프를 시작했다. 그러나 10년간 열심히 해도 

안 늘어 집어치웠다가 다시 시작했다. 김영

덕 회원과 점심 내기 골프를 자주 했는데, 거

의 매번 점심을 내야 했다. 은근히 약이 오른 

그는 책을 사서 룰을 공부하고 골프 비디오

테이프 30개를 보고 또 보며 절치부심 연습

했다. "처음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뒷 

마당에 1,000불을 들여 연습용 네트를 치고 

아이언으로 하루종일 연습하면서, 골프채가 

손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점심을 내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핸디 

12까지 실력이 향상됐다. 

1998년 8월 골든클럽이 윤정옥(초대회

장), 임호순, 정택수 등 약 15명의 발기 회원

에 의해 창립됐으나 그는 "나는 아직 안 늙

었다"며 3년간 가입을 안 하다가 장인의 상

사였던 정택수 선배(골든클럽 3

대 회장)를 동창회 모임서 만나 

골든클럽에 조인했고, 이후 오랜 

기간 총무로 봉사했다. 

2017년 3월 신년교례회 및 총

회(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6

대 회장에 취임한 그는 회칙을 개

정, 회원 연령 자격(60세)을 삭제

하여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메인주 Poland 

Spring 리조트 골프 트립(2017. 

7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단

체 방문(2018. 4월), Pizza 데이 

피크닉, 롱우드 가든 단체 방문

(2019.7월), 플로리다 West Palm Beach 동

계 골프 Trip(2020.1) 등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에는 회원들의 친목 증진을 위해 다채로

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에는 회원들의 사랑방

이 될 Daum 카페(cafe.daum.net/ 

snugoldenclub)를 개설했고 올해는 골든클

럽 2021 디렉토리를 소책자 형식과 함께 새

로 인쇄하여 발송, 회원들의 유대강화를 도

모했다.

카페에서 만난 손 회장은 "회원들이 보고 

만나는 게 즐겁고, 회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단합하니까 골든클럽이 누가 봐도 부러운 

모임으로 성장했다"라며 "작년 한 해 코로

나 팬데믹으로 모두 어렵게 지냈지만, 회보

를 한 번도 결간하지 않고 골든클럽이 잘 운

영돼 온 것은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임원들

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회원

님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담정리: 오  성]

이달의 카페에서 만난 사람 ; 

손경택(농대 57) 
골든클럽 6대 회장

“물심양면 도움 주신 회원과 임원들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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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사회, 경제적 영향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자연환경을 

훼손(빙하와 영구 동토의 녹음, 사막화 등)

하고 이로 인해 자연재해(태풍, 산불, 열파)

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생태계의 변동

을 가져와 동물, 어류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에 연계되어 저위도 지

역 사람들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생

활 수준도 급락하면서 인류의 대이

동(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이민, 중남

미 난민의 미국 행)이 시작되는 조짐

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막심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2020

년 피해 액수는 약 $100 billion이다. 

태풍 피해가 가장 커다란 부분으로 

$50 billion이었고 California의 산불

의 경우 진화 비용만 해도 $3 billion이나 되

었다 한다. 태풍,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매

년 증가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엄청난 경제 부담이기는 하지

만 미국의 자연과 사회의 근본적 변환을 가

져올 정도는 아니라 한다.  

가장 큰 피해지역은 열대 지역으로 지구

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70% 이상이 이 

지역으로 떨어진다. 온실가스 탓으로 에너

지 방출을 못 하면 표면 온도가 타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역 국가는 자

연 자체의 변화(농지와 산림 손실, 사막화, 

어류 급감)가 급진 되고 있다.  농지, 삼림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에 남한의 12배의 넓이

가 손실되었고, 남한 넓이의 40-70배의 땅

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

후가 가뭄, 폭염, 저습도의 형태로 바뀌면서 

농, 수산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어 생활 자

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지역 인구가 약 10

억 명 정도인데 2030년까지 2억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재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또 중앙아프리카에

서 유럽으로의 무작정 이민 위기가 사태의 

절박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완화 대책
지난 200년의 지구 온난화(1.5°C)와 기후 

변화는 대기의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의 증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석탄

과 석유(fossil fuel, 화석 연료)를 주 연료로 

산업, 경제 발전을 드라이브한 것이 주요인

이다. CO
2
는 화학 반응도가 낮아 대기 속에 

1000년 이상 남아있어 지구 온도를 지금 수

준으로 유지하려면 산업, 경제 구조를 바꾸

어 더는 CO
2
를 대기에 배출하지 않아야 한

다. 현재 세계의 CO
2
 배출량이 51 giga ton/

year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과

제이지만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목표를 2050년

까지 성취하기로 약정했으니 큰 발전이 기

대된다.  

과학자와 정책수립자들 사이에서는 위의 

목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

로 수행하려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Bill Gates(of 

Microsoft fame)가 발간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라는 책에서 지구 온난

화의 해결책과 필요한 혁신적 기술들을 자

세히 설명하고 있다. 꼭 권하고 싶다. 자세

한 설명은 책에 맡기고 중점 접근 방향만 간

단히 기술한다.

1.	 가정, 산업장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력으로 통일하고, 발전 과정에서 화석 연

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완전히 배제하

고 CO
2
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기술만 사용

해야 한다. 유망한 기술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새로 개발되고 있는 비 폭

발 공정) 등이 있다. 부수해서 배전 손실(배

전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전력 손실이 50%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전

기 저장(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가능) 기술이 

개발되어야 만한다.

2.	 제조 시 대량의 CO
2
를 배

출하는 제품(시멘트, 철강)들을 대

치. 

3.	 육지 교통수단은 모두 전

기 자동차로 대치하고 대중교통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 항공용 CO
2
 

비배출 연료(bio fuel) 개발이 시

급. 선박용 엔진은 대규모인 경우 

안전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고 소규

모용으로 bio-fuel을 사용.

내가 할 수 있는 일
2050년까지 지구를 파라다이스로 만드

는 일은 골든클럽 회원들에게는 가까이 느

껴질까? 내 손주들을 위해 자그마한 선물이

라도 남기는 마음으로 접하면 동기가 부여

될까? Bill Gates 책 읽으며 생각난 아이디

어 몇 가지; 

“다음 차는 전기자동차”, 
“Beyond Meat 햄버거”, 
“내 생활 속에서 CO2 가능 감소량 찾아보
기?”, 
“손녀들과 지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토
론하기.” 
'"우리 집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하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관한 논란이 팽배한데 문제의 근원, 심각도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완화 대책들은 문제가 광대한 탓인지 일반 시민의 이해와 관심 밖에 있

는 것 같다. 회보에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2편으로 나누어 지난달 1편에서 온

난화의 원인의 중심에 대기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자연환경의 훼손

이 시작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번 회보에는 지구 전체의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과 어

떤 완화,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다루려 한다.

지구 온난화: 사회, 경제적 영향과 해결 대책

윤현남(공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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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d a COVID-19.  Luckily, I survived, although my 
experience of dealing with this disease was anything 
but an easy sailing.  The symptoms of this pandemic 
were initially known to be related to respiratory systems 
of a human body.  When I had this disease without a 
typical respiratory symptom, I did not realize I had a 
coronavirus.

One day early November 2020, after a round of 
golf with friends, we went to a restaurant.  I ordered 
my favorite appetizer dish which somehow tasted 
quite different, way too salty and bitter, and the white 
wine tasted like sea water.  
Furthermore, I began to have 
dry mouth like a dehydration.  
I talked with my doctor about 
my conditions.  His answer was 
it might be related to a prostate 
medication I was taking, 
and that he would prescribe 
different medicine.  Besides 
my loss of the sense of taste, 
I felt a gradual fatigue.  At this 
juncture, I was still not aware 
that I might have Covid-19 
because I didn't have typical 
severe symptoms such as high 
fever, headache, coughing 
and shortness of breath, etc.  
When my daughter visited me, I casually mentioned 
my conditions.  Her response was that those were the 
early known symptoms of coronavirus and I should 
immediately take a test and, if positive, go through the 
contact tracing.

Yes, the test result came back positive.  I also found 
out most of my contacts had coronavirus around the 
same time, so we couldn’t figure out "who gave 
whom."  I began to quarantine at home.  My conditions 
were getting worse around Thanksgiving Day.  I felt 
life is not worth living when you lose the sense of taste 
and appetite.  On top of that I was extremely getting 
fatigued.  I was so tired after a hot bath that I could not 
lift my body to get out of tub.  My physical strength 
so diminished that I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I 

moved like a Zombie. 

 Also, at the same time, some other conditions were 
occurring that alarmed me.  I was having a so-called 
"brain fog". I was having memory loss.  I was having 
problems speaking and vocabulary.  I knew I was 
mumbling, not communicating.  I was having blurred 
eyesight.  I felt like I was in a twilight zone between a 
dream and a reality.  First time in my life, I spent alone 
on Thanksgiving, Christmas Eve, New Year’s Eve and 
my birthday, Jan. 6 (Remember: The day will live in 
Infamy -- Capitol Riot).

At the end of Jan 2021, after 3 
months of struggle, I knew I was 
recovering.  I was beginning to 
have my sense of taste back.  I 
was getting stronger.  Mentally 
I was more alert that I could 
put two sentences together.  
Despite all the troubles I had, 
I have one thing to thank for: 
I avoided getting hospitalized.  
At my age, hospitalization 
means a halfway to the grave.  
I am about 75% recovered 
mentally and physically.  Four 
months have gone by since the 
Covid-19 infection.  Doctor 

said I am fully recovered with anti-body although there 
is no guarantee of a full 100% recovery since there are 
too many unknowns.  He also recommended delaying 
of taking coronavirus vaccine for a couple of months.

 At this point I am satisfied as I am now.  I guess "Life 
has to go on."

My Prolonged Struggle with Coronavirus
정도현(공대57)

Life has to go on!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3-22)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16명 / $7,600 /2021-3-22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48명 / $4,800 / 2021-03-22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Home):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16일(수) Picnic or Pizza Party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1일(수)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8일(수)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1일(수)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일(수)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곽승용300 
김한종300 
성기로300 
손경택1,000 
송학린1,100 

신진식300 
양인회200 
오용호100 
우규환200
이준행2,000 

이행순200 
이홍빈100 
임호순300 
정해민500 
최철용300 

한태진500

강교숙 
강에드 
강영선 
계동휘
고애자 
곽상준 
곽선섭 
곽승용 
구달회  
권정덕/
홍선경
권영대 
권태전 
김광수 
김광현 
김동건 
김문경 
김문언 
김병순 

김상만 
김영덕
김영만 
김우영 
김익성 
김인형 
김재경 
김정필 
김종율 
김창수 
김태일 
김한종
김현중 
노용면 
민준기 
박기환 
박준구/
최숙희 
박희병 

배상규 
성기로 
손갑수
손경택 
손대홍/
남종현 
손옥화 
송근숙 
송웅길/
송현자 
송학린 
신진식/
이정자
신응남 
양인회 
오   성 
오순문 
오용호 
오유섭 

오인석 
우규환 
유무영
윤종숙 
윤현남 
이강홍 
이국진 
이   준 
이대연 
이대영 
이범선 
이수호 
이용대 
이전구 
이종대
이종석 
이준행 
이준희 
이행순 

이홍빈 
임도혁 
임호순 
정도현
정수일 
조달훈/
조승자 
정해민 
조상근 
주상선 
주재양 
진봉일 
천병수/
천종화
최구진
최병우 
최수용 
최순채 
최준희 

최진영 
최철용 
최학주 
추재옥 
한영수 
한융오 
한태진 
허용웅 
홍사만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회원 명단 (108명 / 2021-03-22)

강에드 
강교숙 
계동휘 
곽상준 
곽승용 
김동건 
김상만 
김한종 
김현중 

노용면
박준구/
최숙희 
박희병 
배상규 
성기로 
손갑수 
손경택 
손옥화 

송학린
신진식/
이정자 
송근숙 
양인회 
오순문 
오용호 
오유섭 
우규환 

유무영 
윤종숙
이대연  
이용대 
이종대 
이종석 
이   준 
이행순 
이홍빈 

임호순 
정수일 
정해민
천종화 
최준희 
최철용 
한융오 
한태진 
홍선경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성기로 (약대57)

신원철 (대학원)

오인석 (법대58)

유무영 (공대66)

이준희 (음대95)

진봉일 (공대51)

최철용 (농대57)

홍지복 (간호7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3명 / $600 /2021-3-22)

남종현 
김한종 
윤종숙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